관찰과 추론을 두 칸으로 나눠 기록하기
똑똑 · 에디터 모아 · 발행 2026.09.30
실제로 본 것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분리해 검토합니다.
수치·상황·인물은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. 특정 학교·제품·사람에 관한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.
쉬운 설명
실제로 본 것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분리해 검토합니다. 관찰은 눈금·색·움직임처럼 확인한 내용이고 추론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생각입니다. 기록할 때 시간, 도구, 단위와 관찰된 변화를 적습니다.
핵심
• 관찰은 눈금·색·움직임처럼 확인한 내용이고 추론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생각입니다.
• 기록할 때 시간, 도구, 단위와 관찰된 변화를 적습니다.
• 관찰에도 도구의 오차와 관찰자의 선택이 들어갑니다.
개념 · 무엇을 구분하나요?
관찰은 눈금·색·움직임처럼 확인한 내용이고 추론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생각입니다. 관찰만으로 원인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. 두 칸을 나누면 다른 학생이 같은 기록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.
방법 ·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?
기록할 때 시간, 도구, 단위와 관찰된 변화를 적습니다. 이어 “이 변화는 무엇 때문일 수 있나”를 추론 칸에 씁니다. 같은 관찰을 설명하는 다른 가능성도 한 개 적습니다.
가상 사례 · 직접 써 보는 비교
가상 식물 실험에서 잎이 어제보다 아래로 처졌다고 기록합니다. 물 부족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지만 빛·온도·옮긴 시각도 확인해야 합니다. 잎의 상태는 관찰이고 원인 설명은 아직 가설입니다.
한계 ·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요?
관찰에도 도구의 오차와 관찰자의 선택이 들어갑니다. 사진이 있어도 색과 각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다른 관찰자와 기록 기준을 맞추면 비교가 쉬워집니다.
직접 생각해 보기
“수온이 20°C였다”와 “차가워서 물고기가 적었다”를 나누세요.
	 
 
 
 
 




확인 설명
20°C는 측정 관찰이고 물고기가 적은 원인을 수온으로 돌린 문장은 추론입니다.
관찰과 추론을 왜 다른 칸에 적을까요?
관찰은 눈금·색·움직임처럼 확인한 내용이고 추론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생각입니다. 관찰만으로 원인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. 두 칸을 나누면 다른 학생이 같은 기록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. 관찰에도 도구의 오차와 관찰자의 선택이 들어갑니다.
이 글의 사례를 실제 학교나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?
사례는 읽기 연습용입니다. 실제 판단에는 해당 장소·시기·대상과 원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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